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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초기 청소년기에는 신체, 정서, 사회, 인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크게 두드러진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잦은 감

정의 기복,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를 느끼기도 하고,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보

이기도 한다(조미정, 김민주, 2014; 최태산, 김자경, 2015).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벗

어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나가고자 노력하지만, 현실

에서는 경험부족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 등 어

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며 쉽게 좌절감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빠른 신체적 성장에 비해 정서적⋅정신적 성장의 

속도는 비교적 더디게 이루어져 성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최혜영, 2016). 뇌발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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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 부모의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를 살펴보았다. 이 구조모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각각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도 확인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2021년도 자료(14차)를 활용하였으며,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 시기이다. 결측치를 제외하

고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연구참여자 수는 1,218명이었다. 기초통계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분석은 

Mplus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은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구조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경로를 종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A형 행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

였다.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는 본인의 A형 행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매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각 매개경로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는 A형 행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련성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인이었으

며, 중학생 자녀 문제행동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

램 혹은 가족상담,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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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접근해 볼 때에도, 청소년기에는 분노, 공격성, 흥
분, 공포와 같은 즉각적이면서도 강렬한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는 반면,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전전두엽은 편도체에 비해 완전한 발달을 이루

지는 못한 상태로, 편도체의 발달로 인해 날 것의 감정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조절하는 이성의 영역은 발달이 느려 

부적절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언어를 보이기도 한다

(Cozolino, 2017). 이러한 괴리로 인해 청소년들은 외부자

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어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며, 공격행동이나 규칙위반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겪으며 경험

할 수 있는 문제행동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요

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요인을 강조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

의 자아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

어 자기주도성을 키워나가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

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를 시도하려

는 자녀와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관리감독 및 통제하려는 

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

모 요인에 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모의 변

인 중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이 있다. A형 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 TABP)은 심혈관계 환자들과 그들의 특

정적인 행동-감정 양상을 밝혀낸 Rosenman과 Friedman
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주장한 개념으로, 1958년에 이루어

진 첫 연구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긴박하고 투쟁적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그룹이 심혈관계 

질환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특징을 A형 

행동유형으로 명명하였다(이충원 외, 1990; Friedman, 1977; 
Rebollo & Boomsma, 2006). A형 행동유형은 단기간에 많

은 것을 성취하고자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동으로, 경쟁적인 성취욕구, 조급함, 인내심 부족, 일에 

대한 강박적 몰두, 공격성, 적대감,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행동유형은 스트레스와 깊

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다(Möller, 2006). 이러한 A형 

행동유형 경향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자녀의 성취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여, 자녀와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실망과 좌절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고

된다(민하영, 이영미, 2016).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기제

는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주리, 김남희, 
2014). 따라서, A형 행동유형과 같이 자녀에 대해 조급하

고 쉽게 좌절하며 강박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통제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의 성향은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필

요하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부모요인 중 양육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신의 정서나 행동 뿐만아니라 자녀의 행동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이미정, 2020; 임소진, 전세
경, 2016). 부모가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부모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도

록 하여 종국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소진, 전세경, 2016; 이정윤, 장미경, 2009). 특히 

본 연구는 중학생 자녀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

관계, 학업 등과 관련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최혜영,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

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

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육스트레스 관

련 선행연구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자

녀영유아기 시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훨씬 더 많이 진행되

어 왔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다(최미경 외, 2008). 이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학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관련 결과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녀와 평소 보지 못했

던 자녀의 과격한 행동으로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높은 수준

의 A형 행동유형을 보인다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연

결될 수 있다(Šmigelskas, 2012). A형 행동유형의 특성들

은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고 꾸준하게 보고되어 왔다

(정상복, 2022; Möller, 2006; Wang et al., 2011). 무슨 일

이든 강박적이고 공격적이며 조급하게 하면서 단기간 내

에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압박적인 성향이 

스트레스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A형 행동유형 정도가 

높은 경우 가족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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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Forgays, 1992; 
Forgays & Forgays, 1991). 특히 자녀 청소년기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최혜영, 
2016),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A형 행동유형의 공격적

이고 강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 일상의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음

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

과 어머니의 양육의 상이함이 보고된다. 비록 일반적으로

는 아버지의 양육과 어머니의 양육 모두 자녀의 문제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지만(김동진 외, 2018), 
그 양상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자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나타

났다(민미희 외, 2016; 서석원, 우수경, 2016; 윤지원, 도현

심, 2018; 한수정, 신유림, 2017). 아버지 대상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적 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
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났다(이지예, 2017). 하문선(2018a)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

스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었으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행복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쁘다, 2018). 
어머니의 양육은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아
버지의 양육은 행복과 같은 긍정 정서에 영향을 준 것이

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은 양육의 

영역에서 자녀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아버지의 A형 행동유형 및 학부모역할 스트레

스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및 학부모 역할 관련 양육스트레

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다른지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간 

관련성을 살펴볼 때,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머

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존재하는

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하

나의 체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전체성과 상호의존성의 성

격을 띈다. 즉, 가족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서

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최연실 외, 

2020).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자

기효과와 더불어 상대방효과도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 그
리고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관

계 탐색을 통하여, 부모의 A형 행동유형 정도가 학부모역

할 양육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거쳐 중학생 자녀의 내재

화(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및 외현화(규칙위반, 
공격행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의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중학생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학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간 관련성에서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자
녀의 성별(이의빈, 2021; 박진아 외, 2020; 조미정, 김민주, 
2014; 좌현숙, 2018)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에 제시하였고,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부모의 학부모역

할 스트레스 간 관련성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의 A

형 행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매개하

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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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A형 행동유형에는 단기간에 더 많은 성취를 만들기 위

해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투쟁하는 것, 시간에 대하여 과

도한 긴박감을 가지는 것,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까봐 

극도의 조바심을 내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일에 대한 

과도한 몰두 혹은 강박, 바라는 것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되

는 사람이나 통제불가한 환경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 등

이 포함된다(Forgays, 1992; Friedman, 1977). 초기 연구들

에서는 심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러한 A형 행동유형의 특성들이 심장질환과 유의미한 관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aynes & Matthews, 1988; Matthews, 
1982). 초기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등 신체건강과의 연관

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으나, 비교적 최근 문헌에서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연관성도 보고되었는데, A형 행동

유형의 이러한 조급하고 공격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A형 

행동유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이나 조울과 같은 부

정정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Cooper et al., 1995), 
언쟁적이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나타났다(Wang et al., 2011). 
많은 선행연구에서 A형 행동유형과 스트레스에 취약

한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혀왔다. A형 행동유형의 가장 특

징 중 하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쉽

게 유발된다(Glass, 1977).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경향이 

있다(권오현, 이재혁, 2019). 이를 양육에 적용했을 때 부

모가 이렇게 조급하고 공격적이며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

하려고 하는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양육을 한다면 양육스

트레스가 높아진다(민하영, 이영미, 2016). 양육이라는 과

정은 자녀의 삶을 멀리 내다보고 자녀를 긴 시간 돌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성향과 기질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포용력을 필요로 한

다. 그러나, 부모의 A형 행동유형 수준이 높은 경우 양육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기에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양육스트레스의 관련

성을 밝히는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부

모역할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 사회에서 청

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

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최혜영, 2016). 한국 특유의 자

녀 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열 문화가 청소년기 자녀를 양

육하는 부모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적,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학부모역할과 관련된 양육스트레

스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성공적인 결과

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지닌 A형 행동유형 수준

이 높은 부모가 높은 수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A형 행동유형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만성질환

자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부모를 대상으로 

A형 행동유형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Forgays(1992)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A형 행동유형과 양

육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A형 행동유형이 높을수록, 특히 시간

의 촉박함을 더 크게 지각하고 조급함이나 분노, 적개심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관련 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지

각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어머

니 자신의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도 보고된다(민하영, 이영미, 2016). 그러나, 아버지의 A
형 행동유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가 조급

함, 강박, 공격적이고 통제적 성향으로 특징 지어지는 A
형 행동유형을 보일 때 부모 자신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

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냄으로 A형 행동유형 관

련 문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도 살펴보았는

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가족체

계에서 부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가지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기효과와 더불어 아버지의 A형 

행동유형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어

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즉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전체성 및 상

호의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족 관련 연구에서 자기효과

와 더불어 상대방효과도 검증을 한다면, 연구를 통해서 가

족관계와 관련한 더욱 의미있고 풍성한 해석이 가능하다. 

2.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Achenbach와 Edelbrock(1981)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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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내재화와 외현화로 구분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

은 행동이나 내면의 감정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담아두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기의 행동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조

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공격행동, 과잉행동, 
괴롭힘, 비행 등으로 겉으로 과하게 표출되는 문제적 행

동을 의미한다.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

동을 방치하게 되면 성인기까지 이어져 더욱 심각하고 만

성적인 형태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차윤희, 김영희, 
2010),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및 이와 

관련된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A형 행동유형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화 모델 중 하나는 

인지⋅사회학습 관점(cognitive social learning perspective)
으로, A형 행동유형을 낮은 자존감과 그로 인해 과도하게 

인정받고 성공⋅성취를 이루려는 욕구로 설명한다(Burke, 
1985; Price, 1982). 즉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

박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왜곡된 인지가 A형 행동패턴으

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인

식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얻게 되면 나는 

잃는 것이라는(“your win is my loss”) 생각으로 인해 타인

에게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Möller, 2006). 이렇듯 강박적이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높

은 수준의 A형 행동유형이 자녀의 우울, 불안, 위축, 신체

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 및 공격성, 규칙위반과 같

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연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문헌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기대는 자녀의 우울, 부정 정

서, 낮은 자존감, 공격성, 적개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된다(Houston & Vavak, 1991; Loeb et al., 1980; Matthews 
et al., 1996). 또한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아동의 계획-
조직화곤란, 행동⋅통제곤란, 정서⋅통제곤란, 부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집행기능의 곤란에 영향을 미쳤고, 아동의 

행복감에는 부적인 영향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재화, 
김리진, 2023). 어머니가 통제적이고 성급하고 조바심내

며 공격성과 적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A형 행동유형 특징

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집행기능을 향상시

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행복감과 같은 긍정정

서는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초기 청

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였고 자기효능감 수준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태산, 김자경, 2015). 어머
니가 자녀에 대해 과도한 통제를 하려고 할 때 자녀의 문

제행동을 불거지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급

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인내심이나 

이해심이 요구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부모가 A형 

행동유형의 특징을 보인다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자녀는 그 시기에 필요로 

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적게 느낄 수 있고, 중요한 사람으

로부터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우울, 위축, 낮은 자

존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다(Cicchetti & 
Toth, 1998).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나 심리적 거리감 혹

은 단절은 청소년기 또래관계나 외부자극에 과도하게 몰

입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연

결되기도 한다(최미경 외, 2008). 
A형 행동유형과 관련된 문헌 중에 부모의 A형 행동유

형과 자녀의 A형 행동유형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존재한다(Forgays & Forgays, 1991; Räikkönen, 1993). 부
모가 A형 행동유형의 특성들을 보일 때, 부모를 거울삼아 

성장하는 자녀들도 그 행동을 답습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나 공격성, 적대성이 두드러지는 A형 행동유형 

특징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 연구모형에서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에서 자녀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3.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A형 행동유형 그 자체

로 청소년기 자녀의 우울, 위축, 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내

재화 문제행동 및 공격행동, 규칙위반과 같은 외현화 문

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유의미

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

험할 때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준다(이미정, 2020). 부모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를 경험하면 부정적 양육효능감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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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양육패턴은 종국에 자

녀에게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된다(임소진, 전세경, 2016; 이정윤, 장미경, 2009).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과 양육스트레스

는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보고된다(김동진 외, 2018; 이미정, 2020; 이의빈, 2021).
한편, 자녀의 발달과 성장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차원

과 변인이 확인되어 왔다(박선희 외, 2023). 온정적인 반

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 양육이 있는가 하면, 
통제와 거부로 대표되는 부정적 양육으로 크게 나뉘어지

는데, 이렇게 양육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인 중 하나가 양육스트레스라고 알려져 있다(최혜영, 2016). 
즉, A형 행동유형의 특징과 비슷한 통제나 강박으로 특징

되는 부정적 양육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학부모역

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

스는 부모가 일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Abidin, 1990). 
특히나, 입시경쟁과 과중한 교육열이 두드러지는 한국 사

회에서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최혜영, 2016). 이
렇게 부모가 양육을 어려워 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

게 되면 자녀의 문제행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2021년도 자료(14차)를 활

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부모 및 자녀의 자료를 2008년
부터 매년 수집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및 부모의 특성, 
교사, 학교, 보육, 가정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련 자

료를 제공한다. 2021년은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 시기에 

해당된다. 연구참여자 수는 1,348명(남아 688명, 여아 660
명)이며,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연구모형에 포함된 연

구참여자 수는 1,218명이었다. 중학생 자녀의 월령 평균

은 만 159.84개월(SD = 1.75)이었으며, 연구참여자 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6,422,800원(SD = 858.98)으로 나타났

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46.60세(SD = 3.96)이며, 어
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4.06(SD = 3.67)세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대졸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취/학업상태는 아버지의 

경우 96.3%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머니의 경우 

60.6%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A형 행동유형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승욱(2008)
의 연구에서 사용된 A/B형 행동유형 척도가 사용되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약

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

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나
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편

아버지 어머니 자녀

M(SD) M(SD) M(SD)
나이 46.60세(3.96) 44.06세(3.67) 159.84개월(1.75)

n(%) n(%)
교육수준 고졸이하 363(27.0) 362(27.0)

대졸 815(60.7) 892(66.4)
대학원졸 165(12.3) 89(6.6)

취/학업상태 취업중 1123(96.3) 800(60.6)
학업중 2(.2) 12(.9)

취업/학업 병행 중 12(1.0) 28(2.1)
미취업/미학업 29(2.5) 481(36.4)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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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로(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A형 행

동유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부 .83, 모 .83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희

경(2003)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척도가 사용

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개의 하위 영역(학부모역할 스트레스 17문항, 부모

생활 스트레스 7문항)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연구

참여자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14차 조사부터는 부모생활 

스트레스 하위척도의 문항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

여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하위척도의 17문항만을 사용하

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 할까

봐 걱정된다’,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

다’,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이 있

다. 리커트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양육스

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부 .94, 모 .93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

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가 사용

되었다. 본 척도는 부모가 응답한 척도로, 내재화 문제행

동은 총 32문항이며 하위척도는 불안/우울(13문항), 위축/
우울(8문항), 신체증상(11문항)이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

은 총 35문항이며 하위척도에는 규칙위반(17문항)과 공격

행동(18문항)이 있다. 불안/우울요인은 ‘잘 운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과도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이 높은 것과 관련

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축/우울요인은 ‘즐기는 것

이 매우 적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 위축되고 소극

적인 태도, 주변에 대한 적은 흥미 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증상요인은 ‘어지러워한다’, ‘별다른 

이유없이 지나치게 피곤해 한다’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이 없음에도 다양한 신체증상의 호소와 관련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위반요인은 ‘잘못된 행동을 하

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등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

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행동요

인은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등 언어

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

에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를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구조모형

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자료가 제공해줄 

수 있는 기본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Mplus 8.0을 사용하였다. 연구모

형에 포함된 변인들 중에 하위요인이 없는 A형 행동유형

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문항묶음(parcels)을 지표변수

로 사용하여 잠재변수를 만들었으며,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잠재변

수를 만들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척도에는 불안/우
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

위척도에는 규칙위반, 공격행동이 있다. 또한, 분석시 자

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결측값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ML(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활용하여 결측

치 문제를 처리하였다(Baraldi & Enders, 2010). ML은 자

료가 정규분포로 확인되었을 때 사용하며, 정규분포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비정규분포 자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 ML을 활용한다. 
각 잠재변수가 지표변수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였으

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한 후 본 연구의 구

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카

이제곱값(χ²), CFI, TLI, RMSEA, SRMR 값을 확인하였다

(Hu & Bentler, 1999). 카이제곱값의 경우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수

치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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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le & Panter, 1995). CFI와 TLI 값의 경우 .90이상이

며 1에 가깝게 나올수록 좋은 적합도임을 의미하며, RMSEA
와 SRMR 값의 경우 .05이하이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

합도라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유의미한 경로

가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경우,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부트스트랩(n = 10,000) 분석을 진행하고,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고 판단한다(MacKinnon, 2008). 
또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한 부분인 부모의 A형 행

동유형과 부모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간 관련성은 자

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을 활용하였다. APIM 분석은 짝자료

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Cook & Kenny, 2005; Kenny et al., 2006; van 
Dulmen & Goncy, 2010). 자기효과는 자기의 행동 혹은 

특성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상대방효

과는 자기 행동이나 특징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뜻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부부의 자료와 같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며 밀접한 관계에서는 자기효과 뿐만 아니라 상

대방효과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Wickham & Knee, 
2012).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학부모역할 양육스

트레스, 그리고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

동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

나 있다. 왜도값과 첨도값을 통하여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해 보았고, 부모의 A형 행동유형,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왜도값이 절대

값 3 이내, 첨도값이 절대값 10 이내로 정규성을 보였다

(Kline, 2023). 그러나,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자료가 비

정규성을 보였기 때문에 최종분석은 비정규자료 분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부트스트랩 ML을 활용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인의 평균값을 살

펴보자면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은 모두 중간값 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의 A형 행동

유형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부모역

할 양육스트레스 또한 모두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나 

부모의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가 비교적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값을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A형 행동유형 평균값이 어머니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육스

트레스 평균값이 아버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

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의 A형 행동유형 수준

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관계 분석과 검증

부모의 A형 행동유형,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

스, 그리고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구조모형

을 설정하였다. 우선 문항묶음 및 하위척도로 만든 각 지

1. 부 A형

행동유형

2. 모 A형

행동유형

3. 부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4. 모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5. 자녀 내재화 

문제행동

6. 자녀 외현화 

문제행동

1 -
2 .26** -
3 .37** .26** -
4 .22** .37** .48** -
5 .16** .18** .19** .24** -
6 .12** .16** .20** .27** .64** -
M 2.70 2.63 2.49 2.58 2.84 2.27

3.89 3.50.68.61 .56 .71SD
**p < .01.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n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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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337.940, p = .0000, RMSEA = 
.041(90% C. I. = [.036, .046]), CFI = .982, TLI = .977, 
SRMR = .024로 나타나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각 잠

재변수가 지표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요인부하 추정치가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나 준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Hair 
et al., 2010), 잠재변수들 사이의 상관은 모두 .9 이하로 변

별력이 있다고 나타났다(Kline, 2023). 

측정모형이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까지 포함한 

연구모형 역시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고,(χ² = 417.573, p = .0000, RMSEA = .036(90% C. I. = 
[.031, .040]), CFI = .979, TLI = .974, SRMR = .030) 최종
모형 및 각 경로의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은 <그림 3>과 

같다. 
최종모형의 유의미한 경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이 자녀의 내재화 및 

***p < .001.
그림 2. 측정모형

**p < .01, ***p < .001.
그림 3.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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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은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높였고(아버지의 A형 행동유

형 β = .22, p < .001;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β = .19, p < 
.001),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는 중학생 자녀

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3, p < .01).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자신의 학부모역

할 양육스트레스를 높였고(β = .49, p < .001), 이는 중학

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재화 문제행동 β = .19, p < .001; 외현화 문제

행동 β = .23, p < .001). 
유의한 경로를 바탕으로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부모

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를 살펴보자면, A형 행동유형과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

스 사이 관련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 부모의 A형 행동유형 수준이 높을

수록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

다. 상대방효과를 살펴 보았을 때에는 어머니의 A형 행동

유형이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행동패턴이 A형에 가까울수

록 아버지는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심화될 수 

있다. 아버지의 A형 행동유형은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

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유의미한 경로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살

펴보자면,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과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불
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이 관련성을 매개하였

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

으나,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라는 매개변수

를 통하여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A형 행

동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불안/우울, 위축/우울, 신

체증상) 및 외현화(규칙위반, 공격행동) 문제행동 간 관계

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A형 행동유

형이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라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진행

하였고, <표 3>에 나타났듯이 각 매개경로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로 투입되었던 부모의 교육수준, 월 평균 가계소득, 자녀 

성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A형 행동유형,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A형 행동유형

과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련성

을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이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살펴보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수준이 높

을수록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아버지의 높은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나타났

다. 즉,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가 조급함, 조바심, 통제에 

유의한 매개경로 β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 A형 행동유형→부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자녀 내재화 문제행동 .03* .01 .009 .052
모 A형 행동유형→부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자녀 내재화 문제행동 .02* .01 .007 .048
모 A형 행동유형→모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자녀 내재화 문제행동 .09*** .02 .051 .135
모 A형 행동유형→모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자녀 외현화 문제행동 .12*** .02 .076 .160

*p < .05, ***p < .001.

표 3.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자녀 문제행동 간 관련성에서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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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도한 욕구, 공격적, 경쟁적 특징으로 대표되는 A
형 행동유형 수준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중학생 자녀의 불안, 우울, 위축, 신
체증상 등으로 대표되는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기제나 

행동이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하문선, 2018b). 
이와 같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해서는 부모

의 A형 행동유형이 자녀의 우울이나 위축과 같은 부정정

서, 그리고 낮은 자존감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Cooper et al., 1995; Loeb et al., 1980). 부모

가 조바심을 내며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경쟁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더 높은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녀의 우울, 위
축, 불안, 신체증상에 영향을 준다.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들을 보면 대부분 ‘우려된다’, ‘걱정

된다’, ‘불안하다’, ‘부담스럽다’, ‘답답하다’, ‘어려워진다’ 
등의 표현으로 부모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묘사

된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교사 및 또래관

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게 되면, 자녀는 

스스로 위축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중학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

은 어머니의 A형 양육행동에서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

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로만 나타났고, 아버지

의 A형 행동유형이나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즉, 중학생 자녀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은 

본인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중학생 자녀

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역시 어머

니의 A형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

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의 매

개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가 공격적이고 적대적이

며 단기간 내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동분서주하고, 경쟁적

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중학
생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선생님이나 친구들

과 관계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강박적으로 걱정하며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머니의 이러한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오히려 자녀를 부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자녀의 A형 행동유형 간 높은 상관이 있

다는 선행연구(Forgays & Forgays, 1991; Houston & Vavak, 
1991; Matthews et al., 199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어
머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나 조바심 혹은 공격성

이나 적대감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특성이 

자녀의 이러한 공격행동과 규칙위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어머니의 성급하고 경쟁적이며 공

격적인 행동이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를 높였고, 
이는 중학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일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스

트레스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는 점은 자녀의 행동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기쁘다, 2018; 
하문선, 2018a). 공격적인 행동이나 규칙위반의 특징을 보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학부

모역할 스트레스로,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교
우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맞벌이가정의 수가 과거에 비

해 크게 늘어났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여

전히 담당하고 있는 현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부모의 취/학업상태를 보면 취/학
업상태는 아버지의 경우 96.3%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였

고, 어머니의 경우 60.6%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반
면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보다는 긍정정서와 맥이 닿아 있다는 연구결과(기쁘
다, 2018)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자

녀와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더 적었을 수 

있다. 이에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보다는 같이 놀

아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때문에 아버

지가 받는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

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A형 행동유형과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

스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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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두 자기효과는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A형 행동

유형 수준이 높을수록 학부모역할 관련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

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상대

방효과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아버지의 A형 행동유형은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양

육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이라

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자기 자

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조급하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질 때 아버지들은 학부모역할 관련해서도 더욱 

조바심을 내게 되고 걱정과 우려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아버지 양육 취약성 가설(fathering vulnerability hypothesis)
이 작동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 취약성 가

설은 아버지의 양육이 부부관계 혹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Cummings et al., 2004; Cummings 
et al., 2010).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잘 분리하는 데 반해, 아버지의 경우 두 역할을 잘 분리하

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배우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

한 영향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쁘다, 2018). 이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 

양육 취약성 가설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아버지의 조급함과 강박적인 A형 행동유형 성향은 어머

니의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A형 행동유형 성향은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스

트레스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가 받는 배우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가족생활교육 혹은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족 혹은 학부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비슷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초

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 개발 시 

가족 혹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도 포함시켜 통합적

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초기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중학

교 1학년 학생들로 아직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

기이다. 초기 청소년이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 공격

행동, 규칙위반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러한 행동을 수정해나갈 수 있는 개인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가 중학생 자녀를 보다 적절하게 양

육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 부모 자

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스트레스 수준을 돌아볼 수 있는 

회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부모 자신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성찰을 돕고, 적절한 지원과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형 행동유형과 관련된 교육 혹은 개입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조바심을 내고 경쟁적이고 공격

적인 행동들을 보이며, 양육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

황을 통제하려고 하면, 양육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을 어떻게 조절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자원을 키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A형 행동유형이 심장질환 및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

진 후, 많은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어떻게 하면 A형 행동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치료적 측면에 대해 연구해 

왔고 다양한 개입방식들을 개발해 왔다(Haaga, 1987). 이
러한 개입기법들과 관련 개념들을 활용하여 부모의 통찰

과 자기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형 행동유

형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

임없는 성취를 이루려는 특성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고되

는데(Möller, 2006),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쉽게 분노하며 적

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부정정서 관련된 자극을 어

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개입기술이 포함되어도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을 교육 혹은 

상담프로그램의 컨텐츠에 포함시킨다면 부모의 양육부담

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자녀

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A형 행동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심장질환자

나 병원종사자 등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

었고,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A형 행동유형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A형 행동유형이 학부

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통해서 중학생 자녀의 문제행동

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



부모의 A형 행동유형,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중학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 관계 13

- 109 -

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관계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향

과 어머니의 영향을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가족

체계 구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제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는 A형 행동유형과 연관성이 깊은 스트레스 관련 변인인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학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이외에도 부모의 A형 행동유형

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다양한 

매개변수가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

서는 더욱 다양한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부모의 A형 행동

유형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형 

행동유형과 같은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에 좌우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이 부모의 스트레스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

후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이나 특성을 조절변인으

로 추가하여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경

로의 조절효과를 보면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월 평균 가계소득을 보면 생활수준

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비록 월 평균 가계소득

이 유의미한 통제변인은 아니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

을 감안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

에서는 매개효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기 하기 위해

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 혹은 가족상담,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

발 시 A형 행동유형과 관련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의 차이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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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parents’ 

Type A behavior pattern and their middle school children’s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in the structural equa-
tion model.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actor and partner effect of parents’ Type A behavior pattern and their parenting stres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14th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total of 1,218 middle school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nd with Mplu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ment model and the research model had a good model fit. The 
significant paths showed that paternal parenting stress mediated both Type A behavior pattern of both father and mothers and the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children. Maternal parenting stress mediated mothers’ Type A behavior pattern and 
the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associ-
ation between parents’ Type A behavior pattern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s well as different effect of mothers and fathers 
in paren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developing family and/or marital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

▲Keywords : Type A behavior pattern, parenting stress of school parents,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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